
 
딘운파라가 전하고픈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1 0 월 호 



 

ㄱ  오스오스라오스 

ㄴ    나몬느아를  
             소개합니다 

ㄷ   활동보고 

ㄹ   개인에세이 





딘의  영어 CLASS와 나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 

” 



항상 게임하고 영어 공부하러오는 라(14)  

저녁 영어 클래스 단골 손님 바무아(30)형님  저녁 영어 수업 을 꼭 필참 하는 위(10),양(10),싼니(11),니아(10)  

저녁 8시는 되야 시작하는 우리 저녁반 영어 CLASS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마무리 되어갑니다!! 유후~ 

딘의  영어 CLASS와 나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당연한 듯 함께하지만 한국인에겐 당연하지 않은 동물들과의  동거 

“ 

” 



당연한 듯 함께하지만 한국인에겐 당연하지 않은 동물들과의  동거 



당연한 듯 함께하지만 한국인에겐 당연하지 않은 동물들과의  동거 



“ 

” 

내 동생들이 하루 10시간을 해도 지겨워하지 않는 놀이!! 



내 동생들이 하루 10시간을 해도 지겨워하지 않는 놀이!! 





   

가격  ★ ★ ★★★  
(500낍 = 70원) 
양   ★ ★ ★ ☆☆ 
맛   ★ ★ ★ ☆☆ 
당도  ★ ★ ★ ☆☆ 

가격  ★ ★ ★★★  
(500낍 = 70원) 
양   ★ ☆☆☆☆ 
맛   ★ ★ ★ ★☆ 
당도  ☆☆☆☆☆ 

가격  ★ ☆☆☆☆  
(2500낍 = 320원) 
양   ★ ★★☆☆ 
맛   ★ ★ ★ ★★ 
당도  ★★☆☆☆ 



 

내 단골가게, 새로운 과자가 자주 들어온다! 

아주머니가 얼마 전 냉장고를 새로 구입했다.
함께 손을 붙잡고 기뻐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더 많이 들어온다! 

가격  ★ ★ ★☆☆  
(2000낍 = 250원) 
양   ★ ★ ★ ★★ 
맛   ★ ★ ★ ★☆ 
당도  ★ ★ ★ ☆☆ 



 

가격  ★ ★ ★ ★ ★ 
(500낍 = 70원) 
양   ★ ★ ★ ☆☆ 
맛   ★ ★ ★ ★ ★ 
당도  ★ ★ ★ ★ ★ 













 

ㄱ. 똑같은 신발이 많아 자신만의 신발 표시를 한다. 



ㄴ.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몽족은 일을 하지 않는다. 

 



ㄷ. 달을 가르킬 때 손가락으로 가르키면 안된다. 

 



ㄹ. 몽언어는 영어로 표기한다. 

 



ㅁ. 품앗이 

 



ㅅ. 안녕을 기원하는 Bassi ceremony(바시)는 몽족의 전통이다.  

 

우리를 위한 마을 bassi ceremony 



ㅇ. 나이반(마을의 장)이 마을의 삼권[사법,입법,행정]을 지닌다.    

 













ㅈ. 세제로 얼굴과 몸을 닦는다. 

 

나몬느아 마을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바로 그 세제! 



 

ㅊ. 몽족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ㅋ. 몽족은  결혼식에 닭4마리와 돼지1마리를 잡는다. 













DIN’ 







S  friend 

















 



woon’ S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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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friend 



















 



LA’ S  friend 
 







푸딘댕 

유스센터 

나몬느아 

유스센터 

비앙사마이 

유스센터 

푼숭  

유스센터 

나케 

유스센터 

(미완공) 

푸딘댕 유스센터를 중심으로 총 네 개의 유스센터가 있다.   
 
 푸딘댕 유스센터는 각 마을에 위치한 나머지 네 개의 센터를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라온아띠의 가장 큰 임무 역시 
네 개의 센터에서 마을살이하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력이 되
어주는 것이다. 

 
9월 22일부터 시작해 10월,  

우리 라오스팀의 활동지는 나몬느아 유스센터다.  



13년도  나몬느아 유스센터  개관  
(전남대 봉사자와  함께,  나몬느아 스태프 여자6, 남자6 선발 및 
교육 시작) 

14년도  충남대 봉사자 상반기, 하반기 1,2팀이  센터 공사 진행. 

14년도~ 15년 초 성남시 봉사자들과 함께 센터 완공. 

 15년도 하반기 라온아띠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0일 동안의 나몬느아 마을 살이를 마쳤다. 
이제 라오스팀은 두 명 두 명 각자 다른 마을에서 활동하게 된다.  
 
나몬느아 마을 살이 딱 한달 차 라온아띠, 푸딘댕 센터 직원, 나몬느아 스태프 모두가 함께 라온아띠의 향후 활동지에 대해 회의했
다.그 결과 모두 우리 라온아띠가 나몬느아에서 적어도 한 달 더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결론 내렸고, 딘과 운 (태우, 룡)이  
나몬느아에 남기로 라와 파 (재원, 예찬)가 11월 1일 나케로 활동지를 옮기게 되었다. 
 
딘과 운 (태우,룡)은  라와 파(재원,예찬)가 활동지를 옮긴 후 남은 둘이서 이어나갈 11월의  나몬느아 활동에 대해 
라와 파 (재원,예찬)는 나몬느아와의 이별 준비를 했다. 
 





  

 

  

 



   



   

오토바이가 모잘라 경운기를 타고 마켓에 다녀 오는 중 

마켓에서 파의 남동생들이 사준 선물들!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나몬느아’ 마을에서의 우리집 

 

 











“ 

” 



“ 

” 



10월 29일, 나의 40일간의 나몬느아 마을 살이를 마무리했다. 나
는 이제 새로운 마을 나케에 살러 간다. 나몬느아는 복작복작, 아기
자기,소란소란 같은 단어들이 어울리는 마을이다. 마을 사람 모두
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가지만 어쩜 그 매일 
매일의 같은 일들 속에서도 매번 소소한 재미들을 찾을 수 있었고 
점차 그걸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매일 밤 샤워를 하며 실로와 함께 
올려다 보는 달과 별은 언제나 같은 달과 별이지만, 우린 그걸 가지
고 매일 다른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매일 아침 우리 집에서 센터를 
가는 길은 항상 같은 길이지만 매번 재밌었다. 한 날은 거위에 쪼이
기도 하고, 한 날은 해가 너무 쨍해서 햇빛을 가릴 우산을 까먹은 나
를 탓하기도 하고 그랬다. 
 

나몬느아에서 보름 동안 매일 아침 잠을 깰 때, 한국인 줄 알았는데 라오스인 
것을 깨닫는 2,3초의 찰나를 경험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이제야 
정말로 이 곳 라오스가 나의 현실이 된 것 같다.   



 10월 한 달 동안 부끄럽지만 나
는 나태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뒹구르르 그런 의미의 나태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한단 생
각에 쫓기는 바람에 나태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그 ‘무언
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정체됐다. 막상 아무 것
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조급하고 
불안한 날이 반복되던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가다가 멈
춰있는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
고!?가 발생했다. 튕겨나가서 
길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었다. 
분명 그렇게 까지 울 일이 아니
었는데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엉
엉 울었었다. 어쨌든 10월을 마
무리 하면서 정리했다. 그 ‘무언
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 것! 마
을 살이에서 만큼은 ‘나는 꼭 이
건 이룰꺼야!’ 정하는 순간 그 생
각에 나를 가두게 되는 것 같다.  











 
 

 


